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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26일(월) 분당사옥 17층 대회 의실에서 2021년도 단체교섭 제1차 임금 실무소 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임금 분야 논의를 이어 갔다. ��임금 실무소위에서 다뤄질 노동조합 요구 안건은 ▲ 월정액 16만 4천원 인상(고과인상분 제외) ▲ 성과급 지급률 상향(525% → 600%) ▲ 성과 배분제 도입(영업이익 10% 배분, 전년 당기 순 이익의 25% 일시금 배분) ▲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다. ��노사 양측 실무소위 대표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‘올해만큼은 소모적 논쟁보다 속도감 있는 실질 적인 협상안을 도출하자’고 입을 모았지만 좁혀 지지 않는 간극은 여전했다. ��먼저 임금분야 요구안에 대해 검토된 것이 있는지 묻는 노동조합의 질문에 회사는 ‘임금과 성과급 지급률 상향, 성과배분제 도입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전체 재원 규모가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”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. ��이에 노동조합은 “CEO는 성장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당기순이익의 50%까지 주주 배당을 하겠다고 하던데, 과거에도 현재에도 조합 원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게만 들린다”며 “말로만 글로벌 1등을 외치지, 정작 조합원에 대한 대 우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”고 비판 했다. ��회사, “성과 났다고 펀드처럼 전체 배분하고 끝낼 수 없어. 1년 살이 아닌 향후 미래 설계해야”�노동조합, “조합원이 임금인상, 성과배분 요구하면 장기 비전 사라지나? 노동자 보상이 튼튼해야 향후 10년, 100년 내다볼 것”��노동조합은 이어 “8천여 억 원 영업이익이 났다 면 주주, 임원, 직원 전체에게 공정히 배분하는 게 맞는 이치”라며 “회사의 기초가 바로 노동 자이며 기초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정착돼야 회사 의 성장과 발전도 선순환 할 수 있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계속해서 “차기 회의부터는 좀 더 전향되고 진실된 자세로 생산적인 실무를 하자”고 촉구한 뒤 정회했다. 내일(27일)은 제도/단협 실무소위원회와 보수/복지 실무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. �������





2021 단체교섭 1차 임금실무소위원회 �노동조합, ‘KT 백년대계의 기초는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배분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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